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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산책 (La Promenade  c. 1870)

피에르� 오귀스트� 르노와르� 
�(�P�i�e�r�r�e�-�A�u�g�u�s�t�e� �R�e�n�o�i�r� �1�8�4�1� �-� �1�9�1�9�)

�(캔버스에� 유채� �8�1�.�3� �c�m� �x� �6�4�.�8� �c�m� 로스엔젤레스� 게티� 미술관�)

로스엔젤레스에도 꽤 유명한 미술관이 많이 있다. 

좋은 미술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고, 가끔 매우 귀한 

작품을 맞닥뜨리기도 한다. 로스엔젤레스 서쪽 게티

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도 그런 귀한 작품 중의 하

나이다. 

프랑스 인상파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노와르의 

그림. 녹색과 갈색이 우거진 수풀 속 샛길로 여름 옷

차림을 한 남녀 커플이 산책에 나섰다. 남자가 손을 

잡아 끌며 앞장 섰고, 하얀 드레스에 꽃으로 장식한 

모자를 쓴 여자는 고개를 꼬면서 마지 못해 따르는 

듯 새침한 모습이다. 풍성한 그녀의 드레스 주름이 

물결치듯 흔들리는데, 두 사람의 옷과 얼굴 위에는 

나무 잎새 사이로 비쳐 드는 햇빛이 명암을 드리우

며 쏟아져 내린다. 

햇빛이 잎새 사이로 쏟아지며 온 화면에 미세한 명

암을 드리우는 이 표현법은 르노와르의 트레이드 마

크라고 할 수도 있다. 얇은 붓질로 경쾌하게 그려낸 

것을 볼 수 있는데, 르노와르의 그림에 빈번하게 등

장한다. 

르노와르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쟝-안트

완느 와토, 쟝-오노레 프래고나르 등 프랑스 로코

코 화가들의 그림을 관찰하며 공부했다고 한다. 그 

18세기 화가들의 그림에 등장하는 왕실과 귀족의 정

원 풍경에 영감을 받아 이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추

정되는데, 정원 대신 숲이 우거진 야외-아마도 공원

일 것으로 보이는-가 배경이고, 왕족이나 귀족 대신 

평범한 중산층 남녀가 그려져 있다. 전통에 기초하되 

자신의 동시대를 반영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. 

와토나 프래고나르의 로코코 그림에는 교훈이나 

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나, 르노와르의 인상파 그림에

는 일상에서 포착한 무심한 순간만이 펼쳐져 있다. 

잎새에 걸러져 흔들리며 떨어지는 햇빛 아래 수풀 속 

샛길로 산책에 나선 남녀의 한 순간. 초여름 녹음의 

한 순간이고, 싱그런 젊음의 한 순간이고, 흘러가는 

삶 속의 한 순간이다. 

6월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게티미술관에 들러 보

고 싶으나 현재 이 그림은 전시되고 있지 않다고 한

다. 제한된 미술관 전시 스케줄에 따라 제외된 것 같

다. 온라인 화면으로 아쉬움을 달래 보며 가까운 시

간 안에 미술관이 정상화 되어 실제 그림 앞에 서서 

오래 오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. 

《김동백》  


